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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목은 “텍스트에서 사회적 담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요소”(Hoek 1981: 291)이
고 번역 제목은 “출발 문화와 수용문화의 이질적 요소들이 뒤섞이는 특별한 공

간”(Risterucci-Roudnicky 2008)인 만큼, 국내에서 110년간 번역된 프랑스 소설 제

목(4,232개)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번역에 미친 영향을 통시적으로 고찰

해 보았다.

2. 연구 방법  

   

2.1. 번역 영향 요인

번역전략에는 언어적 요소 이외에도 번역 전통, 이데올로기, 문화의 친숙도 등 

다양한 텍스트 외적 요소들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윤후남 2012: 
154-15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개의 사회문화적 요소, 즉 번역의 직접성, 번역

정책, 문학의 위상,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과의 연관성을 탐색했고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역된 텍스트에서는 명시화, 생략, 첨가 방식이 더 빈번히 나타나고 텍스트 길

이도 길어질 수 있어(Ringmar 2012: 142) 번역의 직접성, 즉 중역 여부를 고찰 대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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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책의 경우, Toury(1995: 58)에 의하면 번역가가 따르게 되는 환경 규범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출판･번역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인 베른협약(조재룡 2011: 234-235)을 중심으로 번역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문학의 위상이 번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높은 위상을 누리게 된 문학사조에 

의해 타 문학이 자의적으로 개작(rewrite)되기도 하고(Lefevere 1992a: 2-39) 낮은 

위상을 점한 비서구권의 문학이 서구권에서 번역될 때는 ‘자국화(domestication)’ 
전략이 적용되기도 한다(Venuti 1995: 2-5).

번역주체는 원문의 스토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프레이밍 할 수 있고(Baker 2007: 
158) 원어를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Poizat-Xie 외 2017: 383-384).

2.2. 번역 영향 요인별 분석

통시적 고찰을 위해 분석 대상 기간(1906~2015년)을 총 세 개의 시대로 나누었

다. 일역본을 토대로 번역이 이루어진 ‘중역 시대(1906~1955년)’, 프랑스어 전공자

가 번역주체로 등장한 ‘원문 번역 시대 1(1956~1995년, 이하 ‘원문 1’)’, 베른협약 

체결 이후의 시기를 ‘원문 번역 시대 2(1996~2015년, 이하 ‘원문 2’)’로 구분하였다.
제목에 적용된 번역방식은 전략과 기법으로 이분하여, 전략에서는 거시적 차원

의 번역 방향성(ST 지향적, TT 지향적)을, 기법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변이(첨가, 
생략, 대체 등)를 살폈다.

번역 영향 요인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중역 시대(137개)와 ‘원문 1’ 시대(2,404개)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번역의 직

접성과 번역전략/기법 간 연관성을 밝혔다.
번역정책(베른협약)과 번역 간 상관관계는 ‘원문 1’ 시대와 ‘원문 2’ 시대(1,691

개)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탐색했다.
국내 번역문학에서 프랑스 문학이 점한 비중을 먼저 파악한 후 프랑스 문학의 

비중 추이와 번역기법의 활용 추이를 시대별로 대조하였다.
번역주체의 경우, 20년 이상 번역 활동을 해온 번역가 2명과 문학 전문 출판사

에서 10년 넘게 프랑스 문학을 비롯한 해외 문학 편집을 담당해온 편집자 1명을 

섭외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서 제목 결정 과정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는 편집자(Genette 1987: 77; Sofronidou 2019: 117)도 번역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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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다.

3. 분석 결과

번역된 전체 제목들을 분석한 결과, 어느 시대나 원어를 따르는 보존 전략(ST 
지향적)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하지만 원문 충실도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번역기법에 있어서는 시대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결과이다.

3.1. 번역의 직접성

번역의 직접성은 중역 시대와 ‘원문 1’ 시대 간 번역 양상 차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역 시대에는 일역본의 영향으로 원어를 따르지 않는 변형 전략(TT 
지향적)이 ‘원문 1’ 시대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변형 전략을 활용하는 방식도 

달랐다. 즉, 중역 시대에는 원제와 완전히 다르게 번역하였으나 ‘원문 1’ 시대에는 

원제의 일부만을 다르게 번역하려 했다. 
또한, 원작의 주제목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중역 시대에는 원제

를 번역서에서 주제목으로 삼지 않고 괄호 안에 넣어 부제 형식으로 처리한 반면, 
‘원문 1’ 시대에는 원작의 주제목은 번역서에서도 주제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두 

시대 모두 원작의 부제는 번역하지 않았다.

3.2. 번역정책(베른협약)

‘원문 1’ 시대와 ‘원문 2’ 시대 간에도 양상 차이가 존재했다. 재번역 시, ‘원문 

1’ 시대에는 기존 제목이 원어를 따랐든 따르지 않았든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원문 2’ 시대에는 잘 알려진 기존의 제목조차도 원어에 더 충실한 제목

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났고 원작의 부제까지도 모두 번역했다. 
그리고 저자 인지도가 낮은 작품이나 출판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에 원어를 

따르지 않는 변형 전략의 활용이 늘었던 ‘원문 1’ 시대와 달리, ‘원문 2’ 시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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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들에 좌우됨 없이 언제나 원문에 충실히 하고자 했다.

3.3. 문학의 위상

 
국내에서 프랑스 문학의 위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높은 위상을 누렸던 

중역 시대와는 다르게 ‘원문 1’ 시대 이후에는 국내 정치 상황, 세계화 등으로 프

랑스 문학의 비중이 점차 줄었고 ‘원문 2’ 시대에 가서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까지 낮아져 주변적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프랑스 문학의 위상 추이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번역기법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시기에만 상관관계를 드러내 프랑스 

문학의 위상이 번역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3.4. 번역주체

 
인터뷰 결과, 번역주체는 순수 문학의 경우 원문 존중을 최우선시했다. 그러나 

원서의 제목이 저자의 의도나 작품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원어를 

따르지 않기도 하였다.
문학의 위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언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특정 번역기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자가 잘 아는 영어로 쓰인 작

품의 제목에서는 타 언어보다 음차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다.

4. 결론

모든 시대에 걸쳐 원문에 충실한 번역전략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소설과 같

은 순수 문학작품에서는 원어를 따르려는 번역주체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대별로 원문 충실도와 두 번째로 많이 쓰인 번역기법이 달랐던 것은 번역

의 직접성과 번역정책(베른협약)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10년간 국내에서 번역된 프랑스 소설 제목을 전수조사하여 사회문

화적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번역 제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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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번역전략과 번역기법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소수의 번역주체를 인터뷰를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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